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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 체계를 처음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득한 모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담화 체계를 바탕으로 목표어를 이해하고 산출한다. 이러한 모국어의 영향은 학습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체계적인 오류와 학습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조언어학은 두 언어의 구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차이가 외국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Lado(1957)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사한 요소는 비교적 쉽게 학습되는 반면, 서로 다른 요소는 학습상의 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국인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목표어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내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널리 학습되는 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차이가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영어의 /f/, /v/, /θ/, /ð/와 정확히 대응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를 /p/, /b/, /s/, /d/ 등 가까운 소리로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어에는 영어의 관사 체계와 동일한 문법 범주가 없기 때문에 ‘a/an’과 ‘the’를 생략하거나 과잉 사용하는 오류가 흔하다. 한국어의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동사(SOV)인 데 비해 영어는 주어-동사-목적어(SVO)를 기본으로 하므로 긴 문장을 산출할수록 어순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학습자가 이미 가진 언어 지식을 목표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전이(language transfer)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Odlin(1989)은 언어 전이를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교차언어적 영향으로 설명하며,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오류를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오류가 모국어와 목표어의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교사는 그 차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목표어의 체계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인이 영어를 학습할 때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을 음운·발음, 문법·통사, 어휘·화용의 영역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각 사례를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특징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단순한 오류 목록 제시를 넘어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어떤 교육적 대응이 가능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대조언어학과 언어 전이의 관점
대조언어학은 둘 이상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층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분야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대조분석은 학습자가 모국어의 규칙을 목표어에 적용할 때 어디에서 학습이 촉진되고 어디에서 방해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초기의 강한 대조분석가설은 두 언어의 차이가 곧 학습 난이도로 이어진다고 보았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모든 오류를 언어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발달적 오류, 과잉 일반화, 학습 전략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모국어와 목표어의 구조적 차이는 학습자 오류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발음과 문법 범주처럼 자동화된 모국어 체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 영향이 크다(Ellis, 2008; Gass & Selinker, 2008).
	비교 영역
	한국어의 특징
	영어의 특징
	예상되는 학습 난점

	기본 어순
	SOV, 조사 중심
	SVO, 위치·어순 중요
	동사 위치 및 문장 배열 오류

	관사
	관사 범주 없음
	a/an, the의 필수적 사용
	관사 생략·과잉 사용

	주어
	담화상 추론 가능하면 자주 생략
	독립절에서 명시적 주어 요구
	주어 누락

	음절 구조
	종성 자음 제약이 큼
	복잡한 자음군 허용
	모음 삽입, 자음군 단순화

	자음 대립
	/f, v, θ, ð/ 없음
	해당 자음이 음소로 기능
	가까운 한국어 자음으로 대치


표에서 보듯 한국어와 영어는 핵심 문법 장치와 음운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모른다’기보다, 이미 자동화되어 있는 한국어 처리 방식을 영어에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문장 성분의 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어순의 변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영어에서는 어순 자체가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이 크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가 영어 문장을 만들 때 내용어를 먼저 떠올리고 한국어식 배열로 결합한 뒤 영어 단어로 치환하면 어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어 전이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기본적인 품사 범주를 구분하고, 문장에서 주체와 행위를 표현하며, 특정 상황에서 시제와 양태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 전이로 작용할 수 있다. 대조언어학적 교육은 차이만 강조하기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미 가진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2 음운·발음 영역의 어려움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어려움은 발음 영역이다. 한국어와 영어는 자음 목록과 음절 구조가 다르며, 한국어의 음운 규칙이 영어 발음에 전이되면 의미 구별을 방해할 정도의 발음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제2언어 음성 습득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새로운 소리를 모국어의 가장 가까운 음운 범주로 지각하고 산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Flege, 1995). 이는 한국인이 영어의 특정 자음을 들을 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소리를 한국어의 하나의 익숙한 범주로 묶어 처리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첫 번째 사례는 /r/과 /l/의 구별이다. 한국어의 유음 ‘ㄹ’은 환경에 따라 탄설음이나 설측음에 가까운 소리로 실현되지만, 영어에서는 /r/과 /l/이 서로 다른 음소이며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 따라서 ‘right–light’, ‘road–load’, ‘glass–grass’와 같은 최소대립쌍에서 한국인 학습자는 지각과 산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철자만 보고 발음하는 단계에서는 두 소리를 명확히 구별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빠른 대화 상황에서 /r/과 /l/의 조음 위치와 혀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어의 /f/와 /v/, /θ/와 /ð/처럼 한국어에 직접 대응하는 음소가 없는 경우이다. /f/를 /p/와 비슷하게 발음하여 ‘fan’을 ‘pan’에 가깝게 산출하거나, /v/를 /b/와 비슷하게 발음하여 ‘vest’를 ‘best’처럼 들리게 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또한 ‘think’의 /θ/를 /s/ 또는 /t/에 가깝게, ‘this’의 /ð/를 /d/에 가깝게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류는 단어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어에 없는 조음 방법을 새롭게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영어에서는 윗니와 아랫입술의 접촉, 혀끝과 치아 사이의 마찰 등 한국어 자음과 다른 조음 동작이 필요하므로 반복적인 청각 구별 훈련과 조음 위치의 시각화가 효과적이다.
세 번째 사례는 자음군과 음절 말 자음 처리이다. 영어는 ‘school’, ‘spring’, ‘desk’, ‘asked’처럼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는 음절 구조를 허용하지만, 한국어는 음절 초와 말에서 허용되는 자음 결합에 제약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 자음군 사이에 모음을 삽입하거나 일부 자음을 약화·탈락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school’을 [스쿨]처럼 모음이 붙은 형태로 인식하거나 ‘strike’와 같은 단어에서 자음군을 분절하여 발음하는 식이다. 한국어의 외래어 표기와 일상적 차용어 발음에서도 모음 삽입이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영어 발음에 전이되기 쉽다.
교육적으로는 개별 자음을 고립된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최소대립쌍, 실제 단어, 문장, 짧은 대화 순으로 범위를 넓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이므로 틀리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거울이나 발음 그림을 활용해 조음 위치를 확인하게 하면 모국어의 자동화된 발음 습관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듣기에서 먼저 두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산출로 이어지므로 지각 훈련과 산출 훈련을 함께 구성해야 한다.


2.3 문법·통사 영역의 어려움
문법과 통사 영역에서도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 대표 사례는 관사 사용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a/an’과 정관사 ‘the’는 명사의 특정성, 화자와 청자의 공유 지식, 담화 내 새 정보와 주어진 정보 등을 표시하는 중요한 문법 장치이다. 반면 한국어에는 영어와 동일한 관사 체계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어떤’, ‘그’와 같은 표현이나 문맥을 통해 유사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는 ‘I bought book yesterday’처럼 관사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일반적인 의미의 명사 앞에 불필요하게 ‘the’를 붙이는 과잉 사용을 보일 수 있다.
관사 오류는 단순히 ‘명사 앞에 a 또는 the를 붙인다’는 규칙을 암기하는 것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어에서는 명사의 지시성이나 특정성을 문맥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에서는 관사가 문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언급하는 단수 가산명사에는 a/an’, ‘이미 언급되었거나 청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때는 the’와 같은 담화적 조건을 실제 문맥 속에서 연습하게 해야 한다. 이는 대조언어학적 설명이 문법 형태의 차이를 넘어 정보구조의 차이까지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주어 생략이다. 한국어는 담화 맥락에서 주체가 분명하면 주어를 자주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제 영화 봤어’라는 문장은 주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대화 참여자는 누가 영화를 보았는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독립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주어가 필요하므로 ‘Went to the library yesterday’처럼 주어가 없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한국인 학습자가 작문이나 말하기에서 ‘I’, ‘he’, ‘she’, ‘it’ 등을 빠뜨리는 현상은 한국어의 영주어(pro-drop) 성향이 영어에 전이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기본 어순의 차이이다. 한국어는 ‘나는 사과를 먹었다’와 같이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SOV 언어인 반면 영어는 ‘I ate an apple’처럼 동사가 목적어 앞에 오는 SVO 언어이다. 초급 단계에서는 영어 어순을 명시적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관계절이나 부사구가 포함된 긴 문장에서는 한국어식 사고 순서가 개입하면서 동사의 위치가 늦어지거나 수식어 배열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한국어는 조사에 의해 문장 성분의 기능이 표시되므로 어순 변화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영어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네 번째 사례는 전치사와 시제·상 체계이다. 한국어는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하는 후치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영어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두므로 ‘in, on, at, to, for’와 같은 기능어 선택과 위치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영어의 현재완료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연결하는 기능을 갖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나의 대응 형태로 일대일 대응시키기 어렵다. 그 결과 ‘I have lived here for five years’와 같은 표현을 단순과거로 바꾸거나, 반대로 과거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현과 현재완료를 함께 쓰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범주의 불일치는 직역을 피하고 각 언어가 사건의 시간과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대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4 어휘·화용 영역과 교육적 시사점
어휘 영역의 어려움은 두 언어의 단어가 사전적으로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 사용 범위까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한국어의 한 단어가 영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여러 단어로 나뉘기도 하고, 반대로 영어의 한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입다’는 옷의 종류와 관계없이 넓게 쓰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wear, put on, dress 등 상황과 문법 구조에 따라 다른 동사가 사용된다. ‘약속하다’와 promise, appointment의 관계처럼 한국어에서 하나의 의미 영역으로 묶여 있는 개념이 영어에서는 행위와 일정이라는 서로 다른 어휘 범주로 나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 하나에 영어 단어 하나를 고정 대응시키면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선택이 생길 수 있다.
연어(collocation) 역시 대표적인 문제이다. 영어에서는 ‘make a decision’, ‘take a test’, ‘heavy rain’과 같이 특정 단어끼리 결합하는 관습적 패턴이 강하다.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결합 방식을 그대로 영어 단어에 옮기면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더라도 원어민에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trong rain’은 의미 전달은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heavy rain’을 사용한다. 이처럼 어휘 학습에서는 개별 단어의 뜻만 암기하기보다 자주 결합하는 표현 단위와 실제 문장을 함께 학습해야 한다.
화용적 차이도 중요하다. 한국어는 상대방의 연령, 지위, 친밀도에 따라 높임 표현과 종결어미를 세밀하게 선택하며, 맥락과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도 공손성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 실현 방식은 한국어와 다르다. 한국인 학습자가 요청이나 거절 상황에서 한국어식 간접성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의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짧은 명령형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Open the window’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만 실제 요청 상황에서는 ‘Could you open the window?’와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언어 능력이 문법적 정확성만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화용적 선택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단순히 정답과 오답으로 처리하기보다 두 언어의 체계 차이와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관사 오류가 반복될 때 ‘관사를 빼먹었다’고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에는 대응되는 문법 범주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특정성과 담화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 주는 방식이다. 학습자는 오류의 원인을 이해할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다.
둘째, 발음·문법·어휘를 각각 분리하여 지도하기보다 실제 의사소통 과제 속에서 대조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 방문한 카페에서 주문하기’, ‘친구와 약속 정하기’, ‘과거 경험 소개하기’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면 관사, 시제, 전치사, 공손 표현, 발음이 동시에 사용된다. 이때 한국어식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영어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비교하게 하면 학습자가 두 언어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오류를 모국어 간섭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목표어 규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학습 과정에서 임시적인 중간언어(interlanguage)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조분석은 오류 분석과 결합되어야 하며, 실제 학습자의 발화와 작문 자료에서 오류 유형을 확인한 뒤 모국어 전이, 발달적 오류, 단순 수행 실수 등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대조언어학의 설명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의 실제 언어 발달 과정을 균형 있게 이해하게 한다.


3. 결론
한국인이 영어를 학습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학습 능력 부족이나 암기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학습자는 이미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문법 체계, 어휘 결합 방식, 담화 관습을 안정적으로 습득한 상태에서 영어를 접하므로 새로운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국어의 지식을 활용한다. 이때 두 언어가 유사한 부분에서는 긍정적 전이가 발생하지만, 구조적으로 크게 다른 부분에서는 부정적 전이가 나타나 반복적인 오류와 학습 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과제에서 살펴본 /r/과 /l/, /f/와 /v/ 등의 자음 대립, 자음군 처리, 관사 사용, 주어 생략, SOV와 SVO의 어순 차이, 전치사와 시제·상, 연어 및 공손 표현의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적 대비가 실제 학습자의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오류는 대조언어학을 통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두 언어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인식시키는 활동은 오류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대조언어학은 외국어 학습의 모든 문제를 단독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 학습자의 중간언어와 오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관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라도 숙달도, 학습 경험, 노출량, 개인 전략에 따라 오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대조분석으로 예상되는 난점을 사전에 제시하고, 실제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 문제를 확인한 뒤,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통합한 반복 연습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두 언어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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